
‘희망이’ 꽃피다 ㅣ 특집 스승의 날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코로나19로 침잠했던 오랜 적막을 깨운다.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온 지 어언 30여 년, 

가람초등학교에서 마주한 위미애 교감의 미소는 깊은 봄만큼 따뜻하다.

꿈의 씨앗을 단단하게

위미애 가람초등학교 교감은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

낸 위 교감은 존경하던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직 생활을 시작

했다. 2002년 고양시에 발령받은 후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의 힘은 온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내실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하굣길 안전, 기초학력 향상, 학생 

복지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가람초등학교

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공로를 인

정받아 지난해 ‘스승의 날 우수 교원 장관 표창’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

통의 문제다. 오랜 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던 터라 가정에

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낯설어 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녀는 원만한 비대면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

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 상기하지 못했던 학교

의 역할과 교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왔던 시간을 떠올리게 됐어요. 

어려운 일은 없는지, 마음의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발달과업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더 따듯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답니다. 

그게 바로 스승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가람초등학교는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사업을 계

획 중이다. 기존 교육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정규 수업 외

에도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 온책읽기, 책의 날 행사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그녀

가 만들어갈 아이들과의 행복한 동행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가람초등학교 
위미애 교감을 만나다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무척 중요해요. 

아이들이 지닌 꿈의 씨앗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인 거죠.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응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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